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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우리를 감시하지 말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일자 : 2016년  3월  29일 
담당 :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고미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우리를 감시하지 말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14:00
장소 : 김포경찰서 앞

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자회견 순서>
발언1. 이형숙(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언2. 배정학(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
발언3. 조승현(경기도의원)
발언4. 한규선(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 센터장)
발언5. 김금녀(활동보조인)
발언6. 김경란(활동보조인)
발언7.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언8.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언9. 권달주(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보도자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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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
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생활을 감시당하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3. 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는 ‘형
식적인 것을 뿐이다’ 라는 말로 얼버무리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
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다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 중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제공되었을 것이라는 유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인천시경이 정부기관을 통해서 활동보조인과 장애
인의 정보를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조사하려고 했던 사건과 같은 유형입니다.

     4. 정부가 복지를 인권이 아니라 예산낭비로 보고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과
도하게 국민을 감시하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
는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복지수급자와 노동자들
에게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위축을 유도하고, 자신이 국고를 낭비하는 주
범이라는 죄의식에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 복지이용자와 제공자들에 대한 대량 정보수집과 저인망식 수사입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위헌
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5. 김포경찰서는 어떤 식으로건 범죄사실을 만들고 싶은지 몇 달에 걸쳐 다
양하게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활동가를 소환하여 과거에 
사용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상황을 조장하려고 하였고, 이어서 활동지
원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드러나는 부정행위가 
없자 활동보조인들을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경찰서의 이
런 과도하고 억지스런 정보수집과 수사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낀 활동보조인들은 
이직을 결심하고 있어서 김포의 장애인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
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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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
워크센터 등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과 시민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사찰과 저인망식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김포경찰서장을 면담하려고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